
보도시점 배포시 배포 2026.6.4.(목) 회의 종료 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 6. 4.(목) 07:40, 정부서울청사

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금융·외환시장 동향 

및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 참석자: 한국은행 총재 신현송,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 금융감독원 원장 이찬진

 참석자들은 5월 수출이 전년동기비 53.2% 증가(877.5억불)하는 등 양호한 

경기 흐름을 바탕으로 주식시장은 시가총액
1) 규모가 인도를 제치고 6위에 

오르는 등 전반적인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최근 주식 

신용거래융자 등 차입을 통한 주식거래 증가
2)
에 대한 우려가 있는 바, 시장

상황점검회의 등을 통해 관련 동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한편, 참석자들은 최근 외환시장 상황과 관련하여, 역대 최대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중동 전쟁과 외국인 주식 매도 지속 등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국내 주식시장의 급등으로 외국인투자자의 

일시적 비중 조정(리밸런싱) 및 차익 실현
3)
으로 인한 수급 요인이 변동성을 

추가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구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불안 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높은 경계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과도한 쏠림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1) 주요국 시가총액(조달러, bloomberg) : 1위(미국) 79.5 2위(중국) 15.1 3위(일본) 8.6 4위(홍콩) 7.2 5위(대만) 5.2 6위(한국) 5.0 7위(인도) 4.8

2) 신용거래융자(조원, 기말): (’25.12) 27.3 (’26.1) 30.3 (2) 32.7 (3) 32.9 (4) 35.7 (5) 37.1 (6.1일) 38.0

3) 外人 보유/비중은 1,312조원/32.9%(25말)에서 2,991조원/38.3%(26.6.2일)로 대폭 증가
금년도 外人 주식 순매도 총 규모는 127조원, 최근 18 거래일 연속 66조원 순매도

보도자료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리스크 점검·관리 강화

- 시장상황점검회의 개최 

- 증시 호조세 지속, 차입을 통한 주식거래 리스크 점검·관리 강화

- 채권·외환시장 모니터링 및 시장안정 노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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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시장의 경우 최근 국고채 금리가 글로벌 동조화 흐름 속에서 인플레이션 

우려, 국내 금리인상 기대 강화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향후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참가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과도한 변동성 발생시 관계기관이 공조하여 적기에 대응해 나가

기로 하였다.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책임자 과  장 이근우 (044-215-2750)

<총괄> 자금시장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지민 (jeeminkim@korea.kr)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책임자 과  장 도종록 (044-215-4730)

외화자금과 담당자 사무관 김용준 (kimyj1011@korea.kr)

재정경제부 국고실 책임자 과  장 황희정 (044-215-5130)

국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주세훈 (pleasehun@korea.kr)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책임자 과  장 이인욱 (02-2100-2850)

금융시장분석과 담당자 사무관 이경배 (groundback@korea.kr)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책임자 팀  장 박성진 (02-759-4777)

시장총괄팀 담당자 과  장 정승환 (sh.chung@bok.or.kr)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안정국 책임자 팀  장 김은성 (02-3145-8180)

금융시장총괄팀 담당자 수  석 김태중 (kim-tj@fss.or.kr)


